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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child, family, and parents' psychological factors

that were related to quality of home environment among families with

preschoolers in Korea. The relationships between a series of factors and home

environment and the predictive effects of the factors on HOME scores were

analyzed using data from 1,690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e5th wave of the

PSKC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when the target child's age was about

4 years old. The results revealed that when the child was a boy and when the

child had a difficult temperament, the overall HOME scores were lower.

Mothers' age, parents' education, family income, poverty and family life even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HOME scores, too. All of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both mothers and fathe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HOME

scores. When both mother and father had less depressive symptoms, lower level

of parenting stress and greater marital satisfaction, the HOME scores were

highe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hild's gender, father's education an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were relatively strong predictors of HOME. The

policy implication for parent educ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proposed.

Key words Home Environment, Child Factors, Family Factors, Parents'

Psychological Factors, Parenting

Ⅰ. 서 론

인간의 발달에 있어 가정환경은 출생과 동시에 접하게 되는 최초의 직접적인 환경으로서, 가

정 내 관계 및 환경의 특성은 발달의 중요한 생태학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Bronfenbrenner

& Morris, 1998). 가정환경은 부모-자녀 관계의 배경이자,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교환되는

환경으로서 생애 초기 발달에 필요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 연구들은 아동의 발달

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가정환경의 질과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정환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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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이고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양육행동의 특성에서부터 유아기 자

녀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교재 및 도서를 구비하는 환경적인 측면에 이르는 일련의 양육환경의

질적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Bradley & Caldwell, 1995).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을 포함하는 영유아기의 발달에 가정환경

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입증해왔다 (김수정, 정익중, 2015; 김정미, 곽금주, 2007; 김혜경,

조성연, 2002; 오성숙, 2013; 이지연, 곽금주, 2008; 최정아, 이승연, 2008; Abreu-Lima, Leal,

Cadima, & Gamelas, 2013; Bradley & Caldwell, 1995; Collins, Maccoby, Steinberg, Hetherington, &

Bornstein, 2000;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Murray & Yingling, 2000; NICHD ECCRN,

2002; Son & Morrison, 2010). 학령전기 발달에 걸쳐 가정 내 환경에서 언어적, 인지적 자극이 충

분히 주어지고, 다양한 경험과 교육적인 자료가 아동에게 제공될 때, 아동의 언어발달과 학습적

능력이 더 우수함을 밝힌 국외연구(Son & Morrison, 2010)와 더불어, 국내 연구에서도 가정환경자

극 변인이 유아의 언어발달 (이지연, 곽금주, 2008) 뿐 아니라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정서 발달(김

혜경, 조성연, 2002; 한명숙, 서선숙, 2013)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학력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들이 통제된 이후에도 가정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독립적인 영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Gottfried, Fleming, & Gottfried, 1998). 특히 학령전기는 가정에서 많

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인 만큼 가정환경이 발달에 작용하는 역할이 크며, 이후 학교 입학 후 학

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이르는 장기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알려져(Morrison & Cooney, 2001),

이 시기 가정환경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이 가정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다루었고, 가족의 사

회경제적 지위와 아동 발달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가정환경을 다룬 연구도 존재

하지만,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가정환경 측정도구의 타당화 과정에서 몇몇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

인과 가정환경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이외에 다차원적인 수준의 요인들을 선정하

여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

을 돕는 가정환경과 연관되는 자녀 및 가족 수준의 특성들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양육환경 구성에 기여하는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아동이 성장하는 가정환경의 특성과 질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1970년대 Bradley와 Caldwell

(1979)의 척도 개발을 즈음하여 활발히 시작되었다. 유아 가정환경검사척도(Early Childhood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EC-HOME)는 학령전기 아동이 성장하는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에서부터, 책과 장난감을 포함한 자료, 학습적 경험과 인지적 자극의 제공,

그리고 어머니의 온정과 언어적 반응, 또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양식과 같은 근접한(proximal)

경험 등 일련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가정양육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아동발달을 촉진하는 가정환경은 크게 인지적, 정서적, 물리적 차

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Bradley, 1985; Menaghan & Pacel, 1991). 인지적 환경특성은 자녀의 연령

과 발달 상태에 적합한 인지적인 경험과 자극이 제공되고, 아동의 활발한 인지적 시도를 장려하

는 흥미로운 환경이 구성되는지를 의미한다. 가정환경의 정서적인 측면 역시 아동의 발달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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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데,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지가 인지적 자극과 병행될 때 자녀의 호기심이 쉽게

유도되고, 환경 내 학습 자료 및 교구의 활용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생활하는 물리적인 양육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고,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이나 책이 준비

되어 있으며, 하루 일과가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때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일 것이라 보았다. 한편

이지연과 곽금주(2008)는 가정환경검사의 국내 타당화 연구를 통해 EC-HOME의 하위영역을 크

게 행동적인 영역과 물리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행동적인 영역에는 학습적인 행동(학

업자극, 언어자극)과 정서적인 행동(반응성)을 포함하고, 물리적인 영역에는 학습자극(학습도구,

도구적 다양성)과 주거환경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였다. 요약하면, 가정환경은 부모의 양육의 다

양한 행동적인 측면과 함께 유아가 성장하는 물리적 환경의 발달적합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

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정환경의 여러 측면의 균형과 조합을 고려한 척도는 양육환경의 어떠한 부분에 의해

아동의 발달이 예측되는지를 효과적으로 밝히는데 기여해왔다. 즉, 가족의 소득이나 특정한 양육

행동, 또는 가족 구조와 같은 개별적인 변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반적인 가정환경의 질적 수

준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과 가족의 특성에 적합한 가정환경자극의 측정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가족환경

검사(HOME) 척도의 타당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김정미, 곽금주, 2007; 송인섭, 안혜진,

김나현, 정미경, 2006; 이은해, 장영애, 1982; 정현심, 김정민, 김지현, 이순형, 201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환경은 아동의 발달 전반에 걸쳐 설명력이 큰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아동

을 양육하는 가정환경의 차이를 설명하는 관련변인이 체계적으로 분석될 때, 가정환경의 질 향

상을 위한 노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이 아동이 실제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 가정환경의 차이를 설명하는지

에 관한 연구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즉, 아동이나 가족의 특성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따뜻한 언어적 지지를 보내며,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준비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가정은 Belsky(1984)가

제시한 양육의 과정모델(process model)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부모가 가진 개인적 자원, 스트레스 및 지지, 그리고 자녀의 특성이다.

즉, 부모가 가진 사회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또는 자녀가 까다롭다고 인지할 때 둔감하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Belsky(1984)는 부모 양육의 특성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결정하게 되므로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에 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가족 및 자녀의 특성은 양육이 일어나는 가정환경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Baharudin과 Luster(1998)는 미국의 National Longtitudinal Survey of Youth (NLSY)의 자료를 이용하

여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어머니 특성, 환경특성, 그리고 자녀 특성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 교육수준과 지능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더 나은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가족소득과 더 적은 자녀 수,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자녀 발달에 적합한 가정환경을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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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높고, 자녀가 여아일 때 가정환경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 수준 및 가족 수준의

다양한 요인이 가정환경과 관련됨을 밝혔다. 하지만 국내연구에서는 가정환경과 관련되는 요인

을 체계적으로 하나의 연구에서 살펴 본 사례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탐색적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크게 자녀특성, 가족특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

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특성으로는 자녀의 성별 및 기질이 포함될 수 있다. 부모는 자

녀 성별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수준과 특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Bronfenbrenner,

Alvarez, & Henderson, 1984). Davis-Kean (2005)은 여아의 부모가 남아의 부모에 비해 가정 내에

더 많은 인지적 자극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즉 여아의 경우 부모가 책을 더 빈번히 읽어주거나,

연령에 적합한 언어적, 인지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을 돕는 양육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Baharudin과 Luster(1998) 역시 가정환경 질적 수준이 여아 가정의 경우 유의하게 높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자녀 성별과 가정환경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기도 하였다 (Bradley, Caldwell, Rock, Hamrick & Harris, 1988; Menaghan & Parcel, 1991). 이처럼

자녀 성별과 가정환경 구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일관적인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기질 역시 양육환경을 예측할 가능성

이 있다. 부모 행동은 자녀와 독립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 자녀가 까다롭고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보이는 경우, 자녀 요구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육적인 노력도 적게 기울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Bradley &

Corwyn, 2008; Maccoby, Snow, & Jacklin, 1984). 하지만 연구에 따라서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

양육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혔다. 즉, 자녀가 까

다로울 때 부모는 인지적인 도움과 자극을 더 많이 제공하는 동시에 행동에 대한 제재와 부정적

인 양육태도 역시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기질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어느 한 방향으

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Putnam, Sanson, & Rothbart, 2002). 가정환경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에 비하여,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 가정의 양육환경 내 자극

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 지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 수준의 특성들, 특히 소득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 사이에는 비교적 일관

되게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미, 곽금주, 2007; 이지연, 곽금주, 2008; Bradley,

Corwyn, McAdoo, & Coll, 2001; Davis-Kean, 2005, Votruba, 2003). 국내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척도

의 하위 요인 중 학습적 도구 및 물리적 환경, 그리고 언어적 자극 영역이 부모의 학력 및 직업

지위, 그리고 가족 소득과 일관되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김정미, 곽금주,

2007). 빈곤 역시 가정환경을 예측하는 중요한 가족특성으로서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들은 지속적인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온정과 민감성을 감소시키고, 자

녀를 위한 학습적 기회나 다양한 경험의 제공 등 바람직한 가정환경 조성을 방해한다고 보고하

였다 (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Bradley et al., 2001; Brooks-Gunn & Duncan, 1997; Guo &

Harris, 2000;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또 다른 가족 수준의 특성으로 가족원의 수와 같은 가족구조 역시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조성연, 2002).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가정환경의 질은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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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녀 또는 성인 가족의 증가가 자녀 양육의 민감성 및 온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Bradley & Caldwell, 1984; Evans, Maxwell, & Hart, 1999;

Menaghan & Parcel, 1991). 부모의 연령도 가정환경과 관계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Baharudin과

Luster(1998)는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환경이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Son과 Morrison(2010)은 어머니가 더 많

은 시간을 근무할 때 가정환경이 점차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Menaghan과 Parcel(1991)

도 어머니의 임금과 같은 직업요인과 가정환경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였다. 반면 학령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가정환경 점수는 비취업모 가정에 비해 높았으나,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분

석에 투입된 이후에는 취업여부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Lleras,

2008). 그 외에 가족의 특성으로 가족이 경험한 생활사건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도

존재하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Bradley, Caldwell, Rock,

Hamrick, & Harris, 1988). 그럼에도 불구하고, Bradley와 동료들은(1988)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즉각적이고 과정적인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동

이 적은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뿐 아니라, 가족이 경험하는 생활사건과 같은 상황적인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연령, 교육수준, 가족 소득, 가족구성

원의 수, 어머니의 취업여부, 그리고 생활사건 등의 변인을 가족특성으로 포함시켜 학령전기 자

녀를 위한 가정환경구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 및 가족의 특성 외에도 부모의 심리적 특성도 가정환경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스트레스 또는 우울을 비롯한 심리적인 상태는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

어져 왔으며, 여러 연구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에 따라 온정적인 양육행동 및 언어

적인 상호작용 등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왔다. 이는 Belsky(1984)가 제시한 양육의 과정

모델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부모의 정서적 자원이 풍부할 때 자녀에게 보다 나은 양육환경

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심리적 상태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 비

해 보다 포괄적인 가정 내 양육환경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국내에

서는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미흡하다. Baharudin과 Luster(1998)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이 높을 때 가정환경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Son과 Morrison(201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 정도가 가정환경의 질적 저하를 예측하였다. 즉, 부모의 심리적 상태가 건강할 때 다양한

장난감 및 책을 구비하며, 자녀의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언어적 자극을 주

며, 여러 경험을 통해 연령에 적합한 발달을 도모하는 노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모

의 심리적 상태와 가정환경의 수준 간의 관계에서 인종 집단(Baharudin & Luster, 1998) 또는 국가

간 차이(Gunning et al., 2004)도 발견되어,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 따라서 기존 해외에서 살펴보았던 부모의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을 국내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어머니만의 심리적 변인이 아닌, 아버지의 심

리적 변인까지 포함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차별점을 찾을 수 있다.

가정환경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상적인 체계인 동시에, 문화와 시대라는 보다 큰 체계

의 속해있다. 따라서 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관련요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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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관계의 강도나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 Bradley, Corwyn 그리고 Whiteside-Mansell (1996)은

가정환경검사(HOME)의 점수 분포나 가족특성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 등을 다룬 여러 나라의 연

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족 구조 및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에 있어 비

교적 일관된 결과가 도출된다고 보았다. 반면 가정환경의 내용면에서, 인지적 자극보다는 정서적

지지 부분에서 문화적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특성이나

부모의 심리적 변인은 포함되지 않아, 문화에 따라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 간 관계에 다른 양상

을 보이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가정환경구성의 성격이 학령전기 유아

의 언어, 인지 및 사회정서발달을 공고하게 예측하며(장영은, 성미영, 2015; Foster, Lambert,

Abbott-Shim, McCarty, & Franze, 2005), 만 3~5세 경의 가정환경을 유아발달을 예측하는 중요변인

이라고 보고하였기에(Bradley, Caldwell, & Rock, 1988; Leventhal, Martin, & Brooks-Gunn, 2004),

그 시기의 중간지점인 만 4세 유아를 둔 가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Bradley, Corwyn,

McAdoo 그리고 Coll(2001)에 따르면, 영아기나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비해 만 3-5세의 가정환

경에 책, 장난감과 같은 물리적 교구 및 환경이 더 풍부하며, 인지적 자극이나 언어적 반응에 있

어서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 활발한 상호작용이 오고가는 것으로 밝혀져, 만 4세 시기의 가정환경

이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적합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의 초점으로 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와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상황

에서 만 4세 자녀를 위한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그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환경을 유아의 발달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자녀 발달에 적

합한 교육적, 학습적 환경구성으로 정의하고,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녀와 가족의 특성 및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녀와 가족의 특성 및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가정환경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제

주도를 제외한 전국 수준의 자료로,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

으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2,078가구를 1차년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유아가

만 4세에 해당하는 5차년도에는 총 1,703가구가 참여하였는데, 이는 한국아동패널의 원년에 해당

하는 1차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81.9%가 조사를 완료한 것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조사에서 가정환경조사에 응한 1,690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남아는 8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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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여아는 827명(48.9%)였으며, 자녀의 월령은 최소 49개월에서 최대 55개월로 만 4세에 해

당되었고, 평균월령은 약 51.86 (SD = 1.24)개월이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가족의 특성과 분석변인

의 기술통계수치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2.측정도구

1)가정환경

가정환경은 Early Childhood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EC-HOME:

Caldwell & Bradley, 1984, 2003)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EC-HOME은 3-6세 자녀를 둔 가정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의 질을 묻는 총 55문항으로 구성된, 질문과 관찰이 혼합된 측정도구로서 총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1) 또는 아니오(0)로 응답하는 이분척도로서 각

문항에서 묻는 사항의 해당여부를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과 관련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문항의 내적일관성이 낮은 3개의 영역을 제외하고, 총 5개의 영역이 분석

에 사용되었다. 5개의 영역은 선행연구(이지연, 곽금주, 2008)에 근거하여 행동적인 영역(언어자

극, 학습자극, 반응성)과 물리적 영역(학습자료, 물리적 환경)으로 나누어 결과를 살펴보았다.

행동적 영역에 포함되는 언어자극(Language stimulation)은 부모가 대화, 모델링, 직접적인 지도

등을 통해 자녀의 언어발달을 독려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신뢰도의 향상을 위하여 이 중 5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언어자극 하위영역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α = .60이었다. 반응성(Responsivity)은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언

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를 묻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 .70이

었다. 학습자극(Academic stimulation)은 모든 문항이 면접을 통해 응답되며 부모가 유아기의 중요

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대하여 격려하고, 학습에 관여하는지에 대해 묻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

어졌다(Cronbach's α = .70). 가정환경의 물리적 영역 중 학습자료(Learning materials)는 총 11문항

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난감, 책, 게임에 대한 아동의 접근 가능성을

측정하며, Cronbach's α는 .6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은 물리

적 환경이 안전하고 흥미로운지,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환경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9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 점수는 언어자극, 반응

성, 학습자극의 총점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 .78이었다. 가정환경의 물리적 영

역 점수는 학습자료와 물리적 환경 문항의 총점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α = .73이었다. 가정환

경 총점은 앞서 언급한 EC-HOME 5개 영역의 총 35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신뢰

도는 높은 편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1으로 나타났다.

2)자녀 특성

가정환경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특성으로는 자녀 성별(남아=1, 여아=0)과 출생순

위 (첫째=1, 둘째 이상=0), 그리고 기질을 포함하였다. 자녀 성별과 출생순위는 더미변수로 변환

하였고, 성별의 경우 남아=1, 여아=0의 값을 부여하였다. 출생순위는 첫째아 =1, 나머지=0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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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자녀의 기질은 Th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 (EAS: Buss & Plomin, 1984)를 번안하여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 기질 설문 중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을 나타내는 정서

성 영역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자녀기질의 정서성은 자녀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

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아이는 잘 운다’,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등의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 .75이었다.

3)가족 특성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의 관련변인으로 선정한 가족특성 변인은 부모 연령과 학력, 가구소득,

빈곤여부, 가족구성원의 수, 어머니 취업여부 그리고 가족생활사건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 부모

연령과 교육수준은 5차년도 자료 수집 시 설문에 포함되었다. 자료수집 당시 설문에서는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 중에서 선택하였으며, 이후 분석을 위하여

집단변인을 무학=0년, 초졸=6년, 중졸=9년, 고졸=12년 등의 방식으로 학력연한이라는 연속변수

로 변환하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근로 및 사업소득을 질문하였다. 빈곤여부는 대상가족이 기초

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여,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빈곤가

족으로 분류하였다. 어머니 취업여부는 자료 측정 당시 어머니가 취업 또는 학업 중인지를 질문

하였다. 가족생활사건은 McCubbin, Patterson과 Wilson(1982)의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이재림(2001)이 번안한 척도를 기본으로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생활사건(17문항)과 비규범적 생활사건

(12문항)의 목록을 주고, 최근 1년간 해당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질문하며,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생활사건의 수를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4)부모의 심리적 특성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결혼만족도를 포함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은 Kessler 등 (2002)의 우울척도인 K6 (Kessler, et al., 2002) 근거하여 구성

한 총 6개 문항의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척도로 구성된 총 6개 문항의

이 도구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6-30점이며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서 어머니 우울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 아버지 우울척도는 Cronbach's α = .91로 높게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부모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디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내용인 ‘부모역할 수

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의 5점 리커트, 총 1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김

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Crnic과 Greenberg (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 등 세 해외척도

를 기초로 우리나라 양육현황에 맞게 개발한 도구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 .88, 86이었다. 결혼만족도는 Chung(2004)의 결혼만족도 척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고,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생활 전반과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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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690)

변인 범위 n % 변인 범위 n %

자녀 월령 49~50 282 14.1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9 0.5

(개월) 51~52 894 52.9 고졸 441 26.1

53~55 558 33.0 대졸 1,047 61.9

자녀 성별 남 863 51.1 대학원 이상 175 10.4

여 827 48.9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57 9.3

출생순위 첫째 775 45.9 (만원/월) 201~300만원 410 24.3

둘째 720 42.6 301~400만원 455 26.9

셋째 이상 195 11.5 401만원 이상 668 39.5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174 10.2 빈곤수준 기초수급 10 0.6

31세~40세 1,400 82.8 차상위 70 4.1

41세 이상 107 6.3 해당없음 1,610 95.3

아버지 연령 30세 이하 64 3.8 가구원 수 3인 이하 430 25.4

31세~40세 1,295 76.6 4 878 52.0

41세 이상 313 18.5 5 267 15.8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9 0.6 6인 이상 116 6.9

고졸 489 28.9 어머니 취업 취업 709 42.0

대졸 1,094 64.7 학업 8 0.5

대학원 이상 88 5.2 미취업 953 56.4

자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신뢰도는 어머니와 아

버지 모두 Cronbach's α = .92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3.분석방법

가정환경과 자녀특성, 가족특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각 영역의 변인들이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 물리적 영역, 그리고 총점을 예측하는 상대

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자녀, 가족의 특성 및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 간의 상관관계

먼저 가정환경검사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의 점수와 총점의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가정환경 하위영역 점수 및 총점의 평균값은 높은 편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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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정환경검사(HOME) 점수의 기술통계량 (N=1,690)

HOME 최소값 최대값 M SD

언어자극 0 5 4.84 .54

학습자극 0 5 4.73 .74

반응성 0 7 6.35 1.16

학습자료 0 11 9.06 1.08

물리적 환경 0 7 6.58 1.10

HOME 행동적 영역 0 17 15.92 1.85

HOME 물리적 영역 1 18 15.64 1.71

HOME　총점 3 35 31.56 2.96

다음으로 자녀 특성, 가족 특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각각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자녀의 성별과 가정환경의 총 5개 중 4개 요인 및 총점 간에

약하지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녀가 남아일 때, 여아인 경우에 비하여 언어자극(r =

-.09, p < .05), 반응성 (r = -.07, p < .01), 학습자극(r = -.08, p < .01), 그리고 학습자료(r = -.06, p <

.05), 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고, 총점(r = -.09, p < .01) 역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가 첫째일

때 학습적 자극의 수준은 높고(r = .07, p < .01), 가정환경 내 학습과 관련되어 비치된 자료는 적은

경향이 있었으나(r = -.05, p < .05), 그 외의 영역과 총점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자녀의 출생순위와 가정환경 간의 관계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녀가 부정적

인 정서를 많이 보일수록 가정환경 내 학습자극(r = -.05, p < .05) 및 학습자료(r = -.05, p < .05), 그

리고 총점(r = -.07, p < .01)이 낮게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을 부정적으로 파악할수록 가정

환경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자녀특성과 가정환경 간의 상관계수는

높지 않았으나, 물리적 영역에 비해 행동적 영역에서의 상관관계가 더 빈번히 유의하고, 그 크기

도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의 특성 변인 중 아버지 연령과 어머니 취업여부, 그리고 가족원 수를 제외한 모든

변인은 가정환경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선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반응성(r =

.06, p < .05), 학습자료(r = .08, p < .01) 및 가정환경 총점(r = .07, p < .01)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아버지 연령은 학습자극과 부적인 상관관계(r = -.07, p < .05), 학습자료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06, p < .01)가 있었으나 총점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 특성 중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가정환경 총점과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을 일관적으로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

은 학습자극을 제외한 4개 하위영역에서, 아버지의 학력은 5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총점에 있어서도 어머니(r = .17, p < .001)와 아버지(r = .21, p < .001)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

반적 가정환경의 질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 때, 학습자료(r = .12, p < .001)

의 비치 및 언어적 자극(r = .06, p < .05), 그리고 총점(r = .08, p < .01)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은 특히 가정환경의 물리적 영역을 나타내는 변인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

를 보였다.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로 구분된 경우, 양육의 반응성(r = -.11, p < .001)과 물

리적 환경(r = -.11, p < .001), 그리고 가정환경검사 총점(r = -.09, p < .001)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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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녀 및 가족 특성,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검사(HOME) 점수 간의상관관계 (N=1,690)

구분
행동적 영역 물리적 영역

언어자극 학습자극 반응성 학습자료 물리적 환경 총점

자녀 특성

성별=남아 -.09* -.08** -.07** -.06* -.02 -.09**

출생순위=첫째 .02 .07** .00 -.05* .01 .01

기질-정서성 -.04 -.05* -.05* -.05* -.02 -.07**

가족 특성

모 연령 .01 -.01 .06* .08** .02 .07**

부 연령 -.02 -.07** .02 .06* .00 .03

모 학력 .09*** .03 .09*** .18*** .13*** .17***

부 학력 .09*** .06* .13*** .18*** .16*** .21***

가구소득 .06* .02 .03 .12*** .03 .08**

기초수급/차상위 -.04 .02 -.11*** .00 -.11*** -.09***

가구원 수 -.03 -.04 -.03 .00 -.05 -.04

모 취업/학업 .03 -.03 .04 .02 -.03 .01

가족생활사건 -.04 -.03 -.08** -.08** -.09*** -.11***

부모 심리적 특성

모 우울 -.08** -.01 -.08** -.06** -.05* -.09***

모 양육스트레스 -.09*** -.04 -.13*** -.06** -.04 -.12***

모 결혼만족도 .09*** .03 .09*** .11*** .08** .13***

부 우울 -.04 -.03 -.06* -.06* -.05 -.08*

부 양육스트레스 -.04 .00 -.11*** -.09** -.05* -.10***

부 결혼만족도 .02 .02 .06* .06* .06* .07***

주: 성별 남아=1, 여아=0. 출생순위 첫째=1, 둘째 이상=0. 기초수급/차상위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1, 기초수

급 또는 차상위 아닌 경우=0.

*p < .05, **p < .01, ***p < .001.

반면 가구원 수와 가정환경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취업여부 역시 전 영역과

총점에 걸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이 지난 일 년 간 더 많은 생활사건을 경험한

경우, 가정환경의 질은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었다. 즉, 가정환경검사의 3개 하위영역인 반응

성(r = -.08, p < .01), 학습자료(r = -.08, p < .01), 그리고 물리적 환경(r = -.09, p < .001)과 생활사건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었고, 총점에서도 생활사건의 수가 많을 때, 가정환경검사의

총점이 낮았다(r = -.11, p < .001).

부모의 심리적 특성,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가정환경 하위영역 및 총점에서 대부분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가 우울(r = -.09, p < .001)이나 양육스트레스(r = -.12, p < .001)를

덜 느낄수록, 그리고 배우자 및 결혼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r = .13, p < .001) 가정환경검사로

측정된 가정환경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세 변인 모두 학습자료,

언어자극, 반응성, 다양성 및 수용성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건강

할 때 자녀를 위해 인지적 자극을 더 많이 제공하고, 정서적으로도 반응적인 양육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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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혔다.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역시, 비록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상관

관계였으나, 가정환경 총점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우울(r = -.08, p < .05) 및 양

육스트레스(r = -.10, p < .01)가 적고,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r = .07, p < .01), 학령전기 자녀가 양육

되는 가정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기여하

는 가정환경의 특성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과도 관계됨을 시사하며, 전반적

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과 관련되는 변인으로는 부모의 학력과 어머니의 심

리적 특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자녀, 가족 특성 및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가정환경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다음으로는 자녀 및 가족 특성과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가정환경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은

각각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언어자극, 학습자극, 반응성)과 물리적 영역(학습자료, 물리적 환

경)점수의 합과, 5개 영역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시하였고, 자녀 특성, 가족 특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 변인을 중다회귀분석모델에 투입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의 VIF 지수

는 최고 1.48로서 변인의 투입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가정환경검사의 행동적 영역 점수 총합을 예측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동적 영역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자녀 성별(β= -.09, p < .001), 어머니 연령(β= .08,

p < .05), 아버지 연령(β= -.07, p < .05), 빈곤여부(β= -.06, p < .05),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β= -.10, p < .01)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가 여아일 때,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버

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 내 언어 및 학습적 자극과 반응성을 반영하는 행동적 영역의 점수가

높았고, 가족이 빈곤할 때,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가족일수록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이 열악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을 예측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 성별의 영향력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환경검사의 물리적 영역 점수 총합을 예측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관련

변인으로는 자녀 성별(β= -.05, p < .05), 어머니의 학력(β= .08, p < .05), 아버지의 학력(β= .14,

p < .001), 생활사건 총합(β= -.06, p < .05), 그리고 어머니의 결혼만족도(β= .07, p < .01)가 발견되

었다. 즉, 자녀가 여아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경험하는 생활사건

의 빈도가 낮고,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 내 학습자료 및 물리적 환경과 같은 자녀

양육의 물리적 영역의 질적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 학력이 가정환경의 물리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환경검사 총점을 예측하는 자녀와 가족 특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한 중다회귀모델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자녀의 특성 중 자녀가 여아일 때(β=

-.10, p < .001) 가정환경 총점이 높게 예측되었다. 하지만 가정환경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던 자녀의 기질의 정서성은 회귀분석에서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의 특성 변인을 살



학령전기 자녀의 가정환경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31

<표 4> 가정환경검사(HOME)의 행동적 영역, 물리적 영역 및 총점을 예측하는 중다회귀모델 (N=1,690)

구분 행동적 영역 물리적 영역 총점

β

자녀 특성

성별=남아 -.09*** -.05* -.10***

출생순위=첫째 .01 -.03 -.01

기질-정서성 -.02 .00 -.03

가족 특성

모 연령 .08* .05 .06

부 연령 -.07* .00 -.02†

모 학력 .00 .08* .06

부 학력 .06† .14*** .10***

가구소득 .01 .04† .02

기초수급/차상위 -.06* -.03 -.06*

가구원 수 -.02 -.02 -.04†

모 취업/학업 .02 -.02 .00

가족생활사건 -.04 -.06* -.05*

부모 심리적 특성

모 우울 .05 .01 .04

모 양육스트레스 -.10** -.01 -.08*

모 결혼만족도 .05† .07** .10***

부 우울 -.04 -.03 -.03

부 양육스트레스 -.01 .00 -.02

부 결혼만족도 .01 .02 .02

F 4.21*** 16.24*** 8.55***

R2(adj R2) .05(.04) .08(.07) .09(.08)

†p < .10, *p < .05, **p < .01, ***p < .001.

펴보면, 아버지의 학력, 빈곤 여부, 그리고 가족의 생활사건이 가정환경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아버지의 학력(β= .10, p < .001)이 높을수록 가정환경의 수준은 더 우수했으며, 가족이 빈곤

하거나(β= -.06, p < .05), 가족이 더 많은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β= -.05, p < .05) 가정환경의 질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어머니 연령, 가구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는 회귀모델에서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 수준이 어머

니 연령 및 가족의 소득수준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어서 부모의 심리적 특성 변인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β= -.08, p <

.05)와 결혼만족도(β= .10, p < .001)가 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가정환경의 질적인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자녀가 여아일 때,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고, 빈곤가족에

속하지 않으며, 가족에게 일어난 규범적, 비규범적 생활사건의 빈도가 낮을 때 가정환경 내 인지

적 자극과 학습적인 환경, 그리고 자녀 발달에 적합한 양육행동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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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고,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할 때, 자녀에게

더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최종모델을 근거로 가정환경 관련 변인들의 상대

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자녀 성별(β= -.10, p < .001), 아버지의 학력(β= .10, p <

.001)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β= .10, p < .001)의 세 변인이 다른 변인에 비해 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전반적인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이용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가족의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과 관계될 것으로 가정되는 자녀 및 가족 특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분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편적으로 보고되

었던 변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정환경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상대적 영향력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특성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녀가 남아이고, 자녀 기질이 까다로

울 때 가정환경의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자녀 성별과 양육환경 내 인지적 자극과 양육특성

간의 관계는 이전 연구에서 자녀가 여아일 때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주고,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

며, 다양한 경험과 놀잇감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Davis-Kean, 2005; Baharudin

& Luster, 1998)와 일치한다. 비록 약한 상관관계였으나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밝혀진 자녀 성별

과의 관련성은 추후연구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남아인 경우에는

언어적, 인지적 자극에 비해 신체적인 활동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런 경우 가정 내

양육환경을 측정하는 데 있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

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운 때 가정환경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출할수록 부모 양육의 민감성이 떨어지고, 인지적 자극을 주는 기회 제

공이 제한된다는 이전 연구결과(Bradley & Corwyn, 2008)를 지지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밝힌 선행연구를(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Putnam, Sanson, &

Rothbart, 2002) 확장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특성은 가정환경의 물리적 영역보다 행동

적 영역, 즉 부모의 행동의 결과가 반영되는 언어자극, 학습자극, 그리고 반응성 등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도 밝혀졌다.

둘째, 가정환경과 관련된 가족 특성 변인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가족 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간

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과 가정환경 간의 정적인 상관이 발견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환경 내에 보다 바람직한 양육조건이 형성된다는 Baharudin과

Luster(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더 어린 나이에 자녀를 출산할수록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

등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양육효능감이나 부모됨의 준비가 부족하여,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Baharudin & Luster, 1998)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가구소득 그리고 빈곤과 가정환경 간에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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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빈곤여부와 가정환경 간의 밀접한 관계를 밝혀온 선행연구결

과(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이지연, 곽금주, 2008; Bradley, Corwyn, McAdoo, & Coll, 2001;

Brooks-Gunn & Duncan, 1997; Davis-Kean, 2005;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를 지지하는

동시에, 가정환경과 가족 특성 간의 관계에 있어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보다는, 유사한 유형의

관련성이 존재함(Bradley et al., 1996)을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

위를 반영하는 부모 학력과 소득은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에 비해 물리적 환경 하위요인인 학

습자료 및 물리적 환경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국외 연구(Baharudin & Luster, 1998; Evans, Maxwell, & Hart, 1999)에서는 비교적 일관되

게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과 관계를 나타낸 가족구성원 수는 본 연구에서 총점 및 각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해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증가가 가족 내 스트레

스를 유발할 수 있는 가족구조의 변화 (e.g., 재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형제 또는 조부모의

동거 등)를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전반적 양육환경의 질을 낮추는 것과는 달리, 한국 가족에서

가족구성원은 양육조력자인 조부모와의 동거 등을 의미할 수 있어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어머니가 취업했을 때 가정환경 내 교육적 자극을 포함한 전체적 수준이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Lleras, 2008; Son & Morrison, 2010)와는 달리 어머니의 취업여부 역시 가정환경구

성의 하위요인 및 총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취업 여부가 가족

소득, 빈곤 또는 학력수준과 가지는 결과와 종합하여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어머니

취업 여부로 인해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가족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의 빈도는 가족특성의 상황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

에 포함되었으며, 가정환경의 몇몇 하위요인 및 총점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가족생활사건과 가정환경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밝힌 국외의 연구결과(Bradley

et al., 1988)와는 상반된다. 하지만 가족생활사건이 부모의 스트레스나 우울을 유발할 가능성(김

진이, 2009)을 감안하면, 부모의 심리적 상태를 통해 가정의 부정적인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며, 스트레스 요인과 유아 자녀를 위한 가정환경 구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

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분석결과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 간에는 비교적 일관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결혼만족도는 가정환경검사 하위영역 및 총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상관관계의 크기도 자녀 및 가족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즉 부모가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할 때, 부모의 정서적 자원

이 풍부하게 되고, 보다 여유 있게 자녀에게 인지적 자극을 주고,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책이나

장난감을 구비하며, 민감한 양육태도로 자녀를 대하는 등, 자녀 발달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낮은 우울 성향이 가정환경의 향상을 예측한

다는 기존 국외연구 결과와 일치하며(Son & Morrison, 2010), Belsky(1984)의 양육의 과정모델에

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의 의미를 재조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Belsky(1984)는 결혼관계의 질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결혼관계에

만족할수록 어머니가 자녀발달을 지지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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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는 이전의 가정환경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다루지 못했던 부모의 심리·정서

적 안녕에 대한 변인과 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에서는 반응성이, 물리적 환경에서는 학습자

료가 본 연구에서 선택한 관련요인과 빈번히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가정환경의 구성요

인 중 자녀의 발달적 요구에 적합한 책과 놀이감을 구비하는 정도 및 자녀와 따뜻하고 민감한

상호작용을 가지는 정도가 자녀, 가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

측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환경을 예측하는 세 영역의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반면, 물리적 영역은 아버지의

학력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응성을 포함하는 양육의 행동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의 중요성(Belsky, 1984)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아버지의 학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가정환경의 물리적 측면을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환경의 행동적인 영역은 보다 상황적인 변인이, 물리적인

영역은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변인이 그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결혼만족도는 물리적 영역을

예측하여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은 가정환경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가정

환경 총점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녀 성별, 아버지 학력과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가 가정환경을 가장 잘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국외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 간의 밀접한 관계(Bradley et al., 2001; Brooks-Gunn & Duncan, 1997;

Davis-Kean, 2005; Guo & Harris, 2000;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Votruba, 2003) 뿐 아니

라, 부모의 정서적 상태가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며, 그 영향력의 유형에서 문화

적 차이가 발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harudin과 Luster(1998)는 결혼행복감, 배우자와 의사소

통, 그리고 결혼갈등이 백인가족의 가정환경을 예측하였으나, 흑인가족에게서는 유의한 예측요인

이 아님을 밝혀 문화적 차이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가족에서는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가정환경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

모의 학력수준과 소득, 빈곤여부 등 사회경제적 특성은 물론 가족의 구조적 특성 및 자녀특성까지

포함한 분석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이는 양육을 예측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정서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Belsky(1984)의 과정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반면,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은 가정환경의 예측요인으로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학

력이 가정환경의 예측요인인 반면,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향력

이 어머니에 비해 직접적이거나 근접적(proximal)인 성향이 적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발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

정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가정환경을 예측할 것

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인을 선정하였으나, 일련의 변수들이 가지는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 설

명력의 부족은 가정환경 척도의 적용이나 적절한 변수의 선정의 문제, 또는 가정환경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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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문화적 차이 등에 기인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즉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포괄적인 탐

색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패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기에, 가정

환경의 관찰 및 측정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개입이 불가능했다는 한계가 있다. 비록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HOME 도구의 국내 적용을 위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나, 본 연구

의 분석에 따르면 측정도구 하위영역의 신뢰도 및 관련 변인과의 관계성이 해외 연구결과에 비

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환경구성을 측정하는 도구의 국내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구성의 하위영역이 다양한 수

준의 요인과 가지는 관계성의 특성과 관련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석

하였으나, 특정 변인의 매개적인 효과 등을 포함하는 보다 구조적인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

요할 수 있겠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양육환경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가정의 HOME 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는데(Bakermans-

Kranenburg, van IJzendoorn, & Bradley, 2005; Bradley, 1993),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가정환경에

관련된 자녀와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가정환경의 물리적 영역과 가지는 관계

성을 고려하였을 때, 저소득층 등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연령별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놀잇감

및 교구의 목록을 개발하고,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간단한 부모교육 및 대여서비스

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추후연구에서 가정환경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수의

발굴이 요구된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족 구조 이외에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보

육시설 이용과의 관계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정환경의 질을

예측하는 기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과 관련되는 요인을 한 시점에 횡단자료 만으로 파악하였으나, 실제로 가정환경은 자녀의 발달

시기, 그리고 가족의 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정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종단연구를 추후연구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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